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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극단적으로 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최장 장마와 미세먼지가 일조량 부족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. 하지만 벼의 생육에 

일조는 필수적인 요소로 차광환경에서의 벼의 수량은 차광률에 비례하여 감소된다. 본 연구에서는 차광률의 변화가 벼의 초

기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. 

[재료 및 방법]

벼의 품종은 신동진과 현품을 사용하였다. 파종 후 20일째 모를 2022년 8월 19일에 흑색 차광막을 씌운 1100 x 1100 x 580 

(mm)의 노란색 차광박스에 이앙하였다. 박스 별 차광률을 0%(무처리), 35%, 55%, 75%로 달리하여 노지에 설치했다. 이앙한 

날부터 19일 후까지의 평균기온은 25°C였다. 이앙시 뿌리 끊김을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처리구를 3cm 단근처리 하였다. 이앙 

후 5일, 10일, 14일, 19일에 해당하는 벼를 대상으로 초장, 엽수, 뿌리길이와 지상부, 지하부의 건물중을 조사하여 차광에 따른 

작물의 생육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.

[결과 및 고찰]

차광에 따른 초장변화를 분석한 결과 무처리에서 가장 작고 차광율이 높아질수록 커지지만 75%의 강한 차광하에서는 오히려 

55%의 26.2cm보다 1.2cm가 작아진 25cm로 초장의 변화가 있다. 일조 부족상태에서는 식물체가 연약하고 길게 자라기 때문

에 초장의 길이가 길어진다.

지하부의 무게는 무처리에서는 1.7g 이었으나 75%차광처리구는 무처리 구에 비해서 73.5 %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차광율이 높아질수록 뿌리 생육은 저하된다.

차광율이 커질수록 지상부의 무게 증가 속도는 줄어들어 차광율이 10% 증가할 때 지상부의 증가속도는 0.9씩 줄어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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